
사잇소리현상이란?

 '봄비'는 [봄삐]로 소리 나고, '나뭇잎'은 [나문닙]으로 소리나. 이와 같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

될 때,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'ㄴ'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어. 이러한 현상을 

'사잇소리현상'이라고 해.     

사잇소리현상은 언제 일어날까?

 우선 '등불[등뿔]'과 같이,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,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

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,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. '등불'은 두 어근 '등'과 

'불'이 합쳐진 합성어야. 그런데 '등'의 'ㅇ'은 울림소리이고 '불'의 'ㅂ'이 안울림 예사소리이니까, 뒤의 'ㅂ'이 

'ㅃ'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거야.

 

그리고 '솜이불[솜니불]'과 같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, 'ㄴ'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어. 

'솜이불[솜니불]'은 '솜'과 '이불'이 합쳐져 '솜이불'이 되면서 'ㄴ' 소리가 덧나는 거야.

사이시옷은 언제 붙여 쓸까?

 사잇소리현상이 일어나는 말 중,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 사이시옷을 붙여 써. ⁂예를 들어, '초'와 

'불'이 만나면 [초뿔]로 소리나. 'ㅂ'이 된소리가 되는 거지. 이럴 때, 끝소리가 모음인 앞말 '초'에 'ㅅ'을 

붙여서 '촛불'이라고 써. 그리고 '비'와 '물'이 만나면 [빈물]로 소리나. 'ㄴ'소리가 덧나는 거지. 이럴 때 '비'에 

'ㅅ'을 붙여서 '빗물'이라고 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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